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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적정 기준 
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

2026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<전력 피크 코앞인데··· ‘전기판 서킷브레이커’ 

2배 껑충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

□ 보도 내용

  ○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‘출력제어’가 올해 

1~5월 161.8GWh 수준으로 급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제어량 

169.8GWh의 95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

□ 설명 내용

  ○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(출력제어율 

3%)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

  ○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일시적

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

출력조절은 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함

  ○ 금년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.3%로 해외* 대비 낮은 

수준으로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

    * 해외 출력제어율 : (중국) 3.6% / (일본 규슈) 6.2% / (미국 캘리포니아) 3.8%

(독일) 3.5% / (영국) 5.8%

   - 또한, 출력제어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 가을철 출력제어량은 

봄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는 

주장은 사실과 다르며,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임 



< 국내 출력제어 현황(원전, 재생에너지 등) >

    * 출력제어율 : 출력제어량(추정) / 출력제어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발전량 × 100 

  ○ 기후에너지환경부, 전력거래소, 한국전력공사는 전통전원(석탄, LNG 등) 

발전량 감축, 수요 반응 제도(DR)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

최소화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

담당 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책임자 과  장 류필무 (044-203-3930)

계통운영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류영규 (044-203-3934)

구분 출력제어 일수 출력제어량
재생에너지 

출력제어율

‘25년 상반기 57일 164.4GWh 0.345%

‘25년 하반기 27일 5.4GWh 0.027%

‘26년 상반기 59일 164.0GWh 0.345%


